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에서 진행하는 강주스
님 초청 세 번째 법회가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을 법사로 6월 12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
됐다.
스님은“한국의 미래를 부탁하기 위해 봉은사에

왔다”며“봉은사 신도들은 미래의 한국이 지금처럼
위상을 잃지 않고, 한국 불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되
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나은기자

한국불자들 정신차려야 한다

한국인이라면 강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분들
이 많을 것이다. 축복받은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봉은사에 왔다.
강남이 한국의 1번지이듯이 봉은사는 불교의 1번

지이다. 신라, 고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까
지도 봉은사는 불교의 1번지였다. 한국불교의 중심
도량이었다. 어려운 시기에 분란을 극복하기위해
나타난 서산ㆍ사명 대사 등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봉은사에 모여 공부하고 수행하고 영혼을 맑히는

분들 덕택으로 한국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 안해도 되지만 이 말은 하고 싶다. “정신을
좀 차려주세요.”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미래를 준
비하는 브레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을 차리려면 우선‘어떤 것이
부처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삼신(三身)이라고 해서 부처를 성질상 3가지 종

류로 나누어 표현한다.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
(化身)이다.
〈금강경〉의 게송에서 부처님은“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으려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
들은 잘못된 불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끝내
부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겭以色見我 以音聲求
我 是人궋邪道 不能見如걐].”고 가르친다.
쉽게 말해 불성이라고 표현하는 법신은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오
늘, 공간적으로는가깝게내몸을떠나지않고있다.
다음은 보신(報身)이다. 보신은 보살이 수행 정진

한 과보에 의해 얻어지는 원만(圓滿)한 불신이다.
보신은 닦아내서 깨끗해진 진리와도 같다. 흙덩어
리에 있는 진주는 흙을 털어내면 빛나는 진주가 되
듯이 우리도 법문을 듣고 108배하고 좋은 일을 하
면 깨끗해질 수 있으며 끝내는 부처가 된다.
화신은 응신(應身) 또는 응화신이라고도 하는 데

교화할 대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절한 모습을 화
작(化作)하는 불신이다.
수행을 하면 점점 상승된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완벽한 부처가 된다. 석가모니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생을 통해 부처
가 됐다. 
우리가 현재 부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극락
세계인지 한번 돌아보자. 우리 현실은
좋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정말 불안한 세상이다. 요즘 사람
들이 집값이 하락한다고, 전세대란이라고 불안해한
다. 요즘 지방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외국인 신
부를 데려와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다.
외국인 엄마는 한국말을 못하고 아이는 혼혈이라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를 생각해보자. 보통일이 아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중동사태를 비롯해 북한
문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지진, 쓰나미, 방사능 오염, 고엽제…. 부처로

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세계가 지금 극락세계인
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혜안을 갖고 준비해야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불교가 강세였는데 지금
은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기의식
을 느끼는 사람들은“불교가 망했다”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안목을 갖고 준비하면 불교
가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갔는지

생각해보자.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
에 나와 있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가“부처님 무엇이 고통입니

까?”라고 질문하니, 부처님은“생로병사가 고통이

다”고 답했다.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다. 부처로서 살고 있지 못하고 중생으로서 살고 있
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것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엇이 고통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

다. 그리고 근본불성을 알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난
다고 가르쳤다.

이 고통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명과 집착 때문에
고(苦)가 생겼다. 다른 말로 12연기라 할 수 있다. 무
명(無明)ㆍ행(궋)ㆍ식(識)ㆍ명색(名色)ㆍ육처(六處)
ㆍ촉(觸)ㆍ수(受)ㆍ애(愛)ㆍ취(取)ㆍ유(有)ㆍ생(生)
ㆍ노사(걛死)를 알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다.
불도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 근본 수행

을 해야 한다. 계학(戒學)ㆍ정학(定學)ㆍ혜학(慧學)
이다. 계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닦는 계율(戒
괹), 정은 심신을 고요히 하고 정신통일을 해 마음
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선정(禪定), 혜는 번뇌를 파
하고 진리를 증득(證得)하는 지혜를 가리킨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독도, 북한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남사람들은 미래의 한국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혼자만 잘산다고 잘살 수 없다.
경주 최부자는 흉년에 절대 논을 사지 않았다. 자

기 마을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이것이 최부자의 철학이었다. 그
렇게 해서 최부자는 대대손손 부를 유
지했다. 강남도 최부자 처럼 복을 계속
누리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 중도를 위해
서 계정의 삼학으로 닦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기도와 감사’다.
기도로는 다라니를 외워야 한다. 다라니에는 힘

이 있다. 다라니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
의 원천은 본래불성의 작용이다. 본래불성은 신(身)
ㆍ구(口)ㆍ의(意) 삼업(三業)에 의해서 나온다.
앞서 얘기했듯이 강남사람들은‘한국을 책임져

야 한다’는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 힘
은 삼업(三業)에 의해 나온다.
언어에는 힘이 있다. 욕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칭

찬하면 기운이 난다. ‘할 수 있다’를 세 번만 하면
힘이 생기고 만 번만 하면 다라니가 된다. 할 수 있
다는 생각으로 불자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50년 후에는 반드시 불자들이 존경받으면
서 살 수 있다.
감사함의 반대 개념은‘심심’이다. 심심할 때 우

리는 어떤가. 심심하면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사람
은 심심하지 않다. 부자가 심심하다. 그래서 부자들
이 망할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 심심할 때 절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때 절대 심심하지 않다. 이 두
개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심심할 때는 자기
뺨을 때려야 한다. ‘재앙이 올 징조구나’하고 내 뺨
을 때린다. 감사하다고 느낄 때는 복이 오고 있다는
징조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 굶주린 늙

은 호랑이가 어슬렁 돌아다니다 새끼토끼를 만났
다. 새끼토끼는 엄마젖을 배불리 먹고 나와 호랑이
를 만난 것이다. 토끼는 속으로‘부처님 살려주세
요’라고 했다. 호랑이는 뭐라고 했을까. ‘부처님 감
사합니다’라고 했다.
부처님은 달라고 하면 준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

사하다는 말을 할 때 더 많이 준다.
이왕 부처님께‘~을 해주세요’라고 할 바에는‘나

도남을제대로돕고살게해주세요’라고해보자.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보통 누리고 사는 것이 아
니다. 먹는 것은 로마시대 황제를 능가할 정도로 누
리고 산다.
한국은 1970~80년대에 급속 성장을 했다. 현재의

70~80세 노령층의 희생과 노력덕분에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됐다. 성(成)을 빼앗기 보다 수성(守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개발, 투자 등에 헛욕
심 내지말고 정신차려야 한다.
경제 후진국들이 우리처럼 누리고 살게 되면 환

경오염이 악화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
보다는 누리고 살고 있다. 하지만 후손들의 것을 당
겨쓰고 다른 지역의 복을 빼앗아 쓰고 있다. 지구촌
전체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어디다 신경을 써야할까. 미래 불교에 힘을 써
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자. 앞으로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아니
면 우리가 너무 살기 편해져서 부처님이 오시기를
정말 바라기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항상 우리곁에 있다. 너무 방심하면 부처
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

법향을 찾아서 112011년 6월 22일수요일 / 불기 2555년제 841 호

관심 갖고 준비해야
미래에 존경 받는다

봉은사 초청 법회,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

복을 누리려면 이웃에 관심 가져야

기도와 감사하기는 최고의 수행

1981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에
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
계를 수지 송광사 승가대학 강사, 실상사 화
엄학림 교수, 송광사 승가대학교수를 역임한
스님은 현재 송광사 승가대학장을 맡고 있다.

일귀스님은…


